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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지보 - 대나무 섬유 혼방사로 새 상품 개발 추진 

최근 대나무에서 섬유질을 뽑아서 만든 레이온인 “뱀부 레이온(bamboo 

rayon)”을 여러 섬유 기업들이 소재로 활용하여 상품화하고 있는데, 후지보는 

대나무 그 자체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다는 뜻으로 “입는 대나무 공방(竹

工房)”이라고 상품명을 붙였다. 

후지보는 중국 절강성(浙江省)에서 건강 식품으로 붐을 이루고 있는 대나

무 농축액을 뽑고 남는 대나무 섬유를 수입하고 있다. 이 대나무 섬유는 한

방(漢方)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천연 연화제(天然軟化劑)로 정제하여, 옷감에 

사용할 수 있는 섬유를 뽑는다. 

대나무 그 자체에는 항균성(抗菌性)이 있어, 우리 나라에서도 죽염(竹鹽)으

로 치약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, 대장간균(大腸桿菌)이나 황색포도구균(黃色葡

萄球菌)이나 백색염구균(白色念球菌)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공식적으

로 잘 알려져 있다. 

대나무 섬유는 대나무를 20% 정도 섞고 면ㆍ폴리에스터 등과 혼방하고, 40

수와 60수를 중심으로 실을 뽑아서, 직물이나 편포 등의 텍스타일로서만 판

매하고 있다. 2004년 4월말부터 대나무 20%ㆍ폴리에스터 50%ㆍ면 30%를 혼

방하여 신사용 셔츠를 시범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. 용도는 셔츠, 블라

우스 등의 직물이나 편포로 수요를 개척하고 있다. 

대나무 섬유를 40% 이상 넣으면 일본의 위생 가공 표시인 “SEK” 마크를 



사용할 수는 있는데, 대나무 섬유가 40% 정도 섞이면 직포나 편포 구조에 

따라서 피부를 따끔따끔 찌르는 감이 생겨 조심스럽다. 대나무 섬유가 섞인 

천의 표정은 라미(ramie)와 비슷하며, 광택감과 부드러운 맛은 대나무 섬유가 

좀더 좋은 것 같다. 현재는 텍스타일로서만 판매하고 있지만 장차는 횡편(橫

編)용 원사로서 판매될 수 있을 것 같다. ♣ 


